
민주당 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 TV’드디어 개국
메인 MC 서승만 … 첫 게스트로 성준후 상근부본부장 출연

선대위 산하조직에‘빛의혁명’명명하게 된 배경 소개

6·3 투표일 전까지 총 9회 방송하며 이재명 알리는데 전력 방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빛의혁명시민본부’가 5월 15일(수) 유튜브 TV를 

개국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위한 여정을 본격화했다.

‘빛의혁명 TV’로 명명된 이 유튜브 채널은 이날 오후 8시 메인 MC인 코미디언 서승만의 

사회로 실시간 첫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가 시민사회 소통과 노동계 연대를 통한 이재

명 후보를 알리기에 주력했다.

이날 개국방송의 첫 게스트로는 ‘빛의혁명시민본부’ 실무진을 이끌고 있는 성준후 상근

부본부장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오동현 변호사 등 3

명이 출연했다.

성준후 부본부장은 ‘빛의혁명시민본부’를 소개하면서 선대위 산하 기구에‘빛의혁명’이

라는 이름을 넣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설명, 관심을 모았다.

성 부본부장은 또 12·3 계엄 당시 군인들의 진입을 설득으로 막아낸 707특임단 이관훈 

씨와 계엄 사태 이후 10년간 운영해온 카페를 폐업하고도 시민의 목소리를 낸 이금순 

씨, 한겨울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키세스 담요’를 두른 채 광장을 지킨 하주미 씨 

등 3명을 시민대변인으로 위촉하게 된 과정과 그 후일담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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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혁명시민본부 TV’는 투표일 직전인 6월 2일(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같은 시간

대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세울 이재명 후보의 진면목을 소개할 계획

이다. 

한편 ‘빛의혁명시민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윤여준 총괄상임선대위원

장과 정동영‧이학영 공동본부장, 시민과 노동계 인사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회

의를 열어 광장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사회·노동계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정권

교체의 동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끝/


